
지스트, ‘앤트맨’ 최재천 교수 특강 개최
- 5월 3일(수) 초청… <다윈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> 주제로 강연 개최

▲ 최재천 교수가 특별초청강연을 진행하고 있다.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직무대행 박래길)가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진화생물

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(前국립생태원장)를 초청해 <다윈의 어깨위에서 

바라보는 세상>을 주제로 특별초청강연을 개최했다. 

개미 연구로 ‘앤트맨’이란 별명을 얻은 최 교수는 5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

브 채널 ‘최재천의 아마존’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구자다. 진화생물학과 생

태학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 「다윈의 사도들」,「다윈지능」,「과학자의 서

재」 등 왕성한 집필 활동으로 진화생물학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렸고, 그 공로

를 인정받아 2015년 국민훈장 동백장, 2023년 청암교육상 등을 수상했다.

대외협력팀과 생명의과학융합연구소가 주최하고 ‘우주환경활용 의생명과학기반기술

연구 융합클러스터(클러스터장 생명과학부 조경래 교수)’가 주관한 이날 특강은 300

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,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5월 3일(수) 지스트 행정동에서 성

황리에 개최됐다.

최 교수는 강연에서 다윈의 진화론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윈의 진화론

을 토대로 현재 사회에 닥친 금융위기, 학문의 위기, 환경의 위기 등을 극복할 방법

을 제안해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.



특히 진화론 없이는 생물학의 어떤 것도 이해될 수 없다고 한 진화생물학자 도브

잔스키의 말을 응용해 현대사회에서는 “진화의 관점을 떠나서는 삶의 어떤 것도 이

해될 수 없다”고 강조해 청중들에게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.

▲ 최재천 교수가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다.

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참석자들이 최 교수와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

나누며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.

이번 특강을 준비한 조경래 교수는 “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스트 

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전공과 상관없이 과학자로서 진화생물학적 관점으로 인간 

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양을 가꾸고 기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

주신 최재천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.”고 말했다.

박지용 기획처장(대외협력처장 겸무)은 “이번 특별초청 강연을 통해 지스트 구성원

과 지역민이 다윈과 진화론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”며, “앞으

로도 지스트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강연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학문적 호기심을 

유발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겠다”

고 밝혔다.


